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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커보니 그건 실 있었 얘 라고 들었어요 니들 듣는데 그.

당이란 것 날에는 지 망당이지만 나이가 들어 망이 것이다 해

망이라 그랬어요.

냐 면 그 는 업개 처 어 처 가 가 날엔 못살 가지고,

남 업개 가 얻어 고 그럴 도 날엔 다들 주도는 삶이 그

랬 니 그 당시 마라도는 인도 어요 사람이 살 에 해 들이. .

질 가지고 를 데 면 그 업개를 같이 데 룻 작업

는데 루 작업 는 에 잠 자는데 꿈에 사람 꿈에 몽 했답니다 엄.

마 고 다른 분 꿈에 몽 해 이 가 를 처 를 놔 고 가지 면 니,

들이 내일 나가다가 풍랑 만나 다 사람이 죽 것이다 라고 몽 했답니다 꿈.

에.

그래 없이 이 사람들이 작업 고 가면 근데 그 이 처 당이 망인,

업개는 에 타 랍니다 에 탔는데 주도 말 우리 포. ,

업는 포 를 놔 고 니 거를 가 가 라 난 막 내리 고 했답니

다.

내릴 고 근데 없이 갔다 라고 막 니 내 답니다 내리자마자 를. .

띄워버 답니다 그래 를 띄워버리니 여 인도고 지 망당있는 자리 거. ,

에 모슬포를 쳐다보면 몇 날 몇 일 울고 지내다가 거 몇 달 있어 보니

거 에 시신이 그 있는 자리에 지 망당 모 다고 그래요.

겐 우리 어 니 니가 거 살 나 돌 가 거든요 그 같이 질

했답니다 그분 이름 지 거느리면 우리 어린 는 그걸 그냥 겨들었지만.

지 생각해보니 그 잘 들어 놔 걸 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

니 그 이름 지 거느리면 그 게 했어요.

근데 지 는 이름 억 못 겠습니다마는 그 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

그 날엔 가 지만 이 는 망이 것이다 니가 것이다.

라고 해 망당 망당 그래요 해 들 이 좀 마 이 롭거나 몸이 거나.

속상 일이 있 는 언 든지 망당 가 번 고 마 삼는

그런 곳입니다.


